
플래시백 <2005년 10월 30일>
MBC‘일요일일요일밤에’의코너‘몰래카메라’가14년만에부활했다.지금이야불법적행위
로지탄받지만 ‘몰래카메라’는한때안방극장에서인기였다. 1990년MBC가이경규를앞세
워선보인‘몰래카메라’는엉뚱한상황에놓인스타들의모습을담아내며2년여방송됐다.새
‘몰라카메라’는아유미를시작으로100여명의스타를‘희생양’삼았고,2007년막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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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1975년 7월6일생 ▲1995년 KBS
대학개그제 은상·12기 공채 개그맨

▲‘개그콘서트’ ‘웃찾사’ ‘무한걸스’ ‘언니
들의 슬램덩크’ ‘서울메이트’ ‘밥블레스유’
등 다수 ▲2016년 KBS 연예대상 토크&쇼
부문 최우수상 ▲2015∼2019년 SBS 러브
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2017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
리 표창·KBS 연예대상 토크&쇼 부문 최우
수상·SBS 연예대상 베스트 MC상 ▲현재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옥탑방의 문제아
들’ ‘구해줘! 홈즈’ ‘비디오스타’ ‘송은이 김
숙의 영화보장’,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등 진행

KBS 2TV ‘개그콘서트-봉숭아학당’ 속 우스꽝
스러운 분장의 ‘따귀소녀’, ‘난다 김’ 등 캐릭
터로 웃음을 안겼다. 2000년대 초반 ‘몸’으로
웃기는 무대였다. 이제는 다재다능한 매력으
로 시청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24년간 활동하며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높은
‘개그 아이큐’를 과시하고 있는 개그우먼 겸
방송인 김숙(44)이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방송가 안팎에서는 그가 데뷔 이래 최고의 순
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낼 만
큼 김숙은 지금, 절정에 다다른 재능으로 시청
자를 만나고 있다.

뀫순발력·센스·넓은 시야…진행자로 적임자
김숙은 현재 11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배틀트립’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
‘구해줘! 홈즈’,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채널
A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등 지상파·케
이블·종합편성채널 등 전방위에서 활약
중이다. 관찰, 여행, 영화, 토크쇼 등 분야
도 다양하다.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
자랄 정도다.

이 가운데 김숙의 ‘매의 눈’과 ‘촌철살인’
입담이 돋보이는 무대는 ‘사장님 귀는 당나
귀 귀’가 꼽힌다. 기자간담회가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동 KBS 별관에 많은 취재진이
몰린 것도 그 덕분이다. 진행자로서 행사에
참석한 그는 “프로그램 특성상 보스(심영
순 요리연구가, 현주엽 프로농구 창원LG
감독 등)의 ‘갑질’을 지적하는 ‘악역’이지만
유쾌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그램 속 김숙은 스튜디오에서 영상
을 보며 출연자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 진행자로서 뛰어
난 순발력과 타고난 센스, 흐름을 읽는 넓
은 시야가 뒷받침해 가능한 일이다. 연출자
이창수 PD는 “특히 사람의 장단점을 잘 찾
는다”며 그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상
황을 시청자에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도
만점이다.

김숙은 장르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콘셉
트의 프로그램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개그우먼
답게 웃음을 자아내는 재능은 의심의 여지
가 없으며, ‘짝꿍’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컨텐츠랩 비보’의 이사로 재직하며 콘텐츠
개발자로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송은
이와 함께 론칭한 프로그램만 ‘김생민의 영
수증’ ‘밥블레스유’ ‘영화보장’ 등 벌써 3편
이다. ‘밥블레스유’는 그의 아이디어로 제
작됐다.

김숙의 활약상은 올해 연말 연예대상에
서 펼쳐질 풍경을 기대하게 한다. ‘고향’이
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그는 2016·
2018년 토크&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
다. 이제 대상이 남아 있다. 아직 이르지만,
김숙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길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다.

뀫“장수? 20년 쉬다 본격 활동 5년차”
김숙은 꾸준히 활동해온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20살에 방송국에 들어와
20년 동안 쉬었다”며 “어떻게 쉬었는지 물
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며 멋쩍은 미소
를 지었다. 그는 “데뷔한 지 24년 됐는데 본
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5년”이라며 “평소
시끄러울 것 같은 이미지로 보이지만 조용
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활
동해왔다”고 말했다.

김숙의 겸손한 말과 달리 주변에서는
‘소리 없이 강한 힘’을 그의 매력으로 꼽는
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숙과
6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온 전현무는 “개그
맨한테 물어보면 모두가 ‘좋은 언니·누나’
라고 답한다”며 “상하구조가 확실한 조직
문화를 선호하지 않는, 긍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김숙은
“이전에는 후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
기도 했지만, 저도 선배들 얘기 잘 안 듣는
데 그 친구들이 듣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물어보면 눈물 쏙 뺄
정도로 정확하게 대답해준다”며 웃었다.
회식 ‘불참러’(불참자의 신조어)라는 별칭
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20년 쉬다바빠진지 5년…물들어올때노저어야죠”
연말 연예대상 꿈꾸는 개그우먼

김숙

현재 진행 맡은 프로그램만 11편
‘당나귀 귀’서 촌철살인 입담 과시
타고난 센스·순발력…MC 적임자
송은이와 콘텐츠 개발자로도 두각
전현무 “모두에게좋은언니·누나”

▶ 개그우먼 겸 방송인 김숙이 뛰어난 활약상으로
24년의 내공을 실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사진은 8월
채널A ‘영화보장’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